
GIST, 학생 창업리그 《GRAVITY 2026》 참가자 모집
- GIST, 4대 과기원 연합 학생 창업리그 ‘GRAVITY 2026’참가자 모집…6월 10일까지

- 딥테크 분야 예비·초기 창업팀 발굴부터 호남권 혁신창업 거점 기반의 연구성과 사업화, 개념검증
(PoC) 실증, 글로벌 진출 연계까지 창업 전주기 지원 강화

- 총 140개 팀 선발 및 우수팀 10개 대상 해외 액셀러레이팅 포함 최대 2억 원 규모 지원

▲ GIST 캠퍼스 전경.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KAIST, DGIST, UNIST와 공동으로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창업 통합리그 ‘GRAVITY(그래비티) 2026’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

혔다.

‘GRAVITY 2026’은 과학기술 기반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및 초기 창

업팀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원 연

합 창업리그이다.

참가 대상은 4대 과학기술원(GIST·KAIST·DGIST·UNIST) 소속 학부생·대학원생·졸업생

을 포함한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 창업팀(창업 5년 이내)으로, 참가 신청은 5월 21

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관별 온라인 접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단, DGIST는 학사 일정을 고려해 접수 기간을 6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

이다.

이번 리그는 4대 과학기술원 기반의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하나의 리그 구조로 통

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창업 경진대회를 넘어 실제 창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

르는 전 주기를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GIST는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케어 ▴항공우주 ▴로보틱스 등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 창업팀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4대 과기원 딥테크 학생 창업 통합리그 《GRAVITY 2026》 포스터

이번 리그는 학부생 리그와 대학원 리그를 구분해 운영된다.

기관별 예선·본선을 거쳐 4대 과학기술원 통합 본선·결선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구

조로 진행되며 최종 결선에서는 학부생리그 5팀, 대학원리그 5팀 등 총 10개의 우

수 창업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결선을 통해 선발되는 총 140개의 팀은 창업활동비,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맞춤형 멘토링, 창업활동비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수 창업팀에게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 연계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또한 멘토링, 투자 유치,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스

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총 2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GIST는 창업혁신진흥원을 중심으로 창업혁신전략센터, 창업진흥센터, 기술사업화센

터를 통해 학생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창업교육 ▴창업기초실습 ▴경진대회 ▴모의·실전 창업프로그램 ▴산학연 

전문가와 연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2025년 기준 

특허출원 251건, 특허등록 177건, 기술료 수입 20억 등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과 산업체 애로 기술 지도를 통해 창업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사업적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고 기술 사업화 성과를 고도화하고 

있다.

GIST는 축적된 창업 교육·보육 및 사업화 지원 역량과 산학연·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통합 리그를 계기로 호남권 딥테크 창업 생태

계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임기철 총장은 “GRAVITY 2026은 4대 과학기술원의 독보적인 연구 역량과 창업 인

프라를 융합해, 학생 창업팀이 글로벌 딥테크 시장을 선도할 스타트업으로 성장하

도록 돕는 실전형 창업 플랫폼이다”며 “GIST는 AI와 첨단기술 분야의 실증 중심 창

업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호남권 혁신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학

생들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결실을 맺

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